
한국BAS F 류종열 회장 CEO 마감
재임 기간 대표적인 외국투자기업으로 이끌어 … 후임 김종관 사장

대표적 전문경영인인 류종열 회장(63)이 3월 말 한국바스프 대표이사 회장을 마지막으로 20여년의 최고경영

자(CEO) 생활을 마감한다.

한국바스프에 따르면, 1999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던 류종열 회장이 2003년 3월

말 퇴임하는 대신 김종광(58) 석유화학 사업부문 사장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할 예정이다.

류종열 회장은 미국 일리노이대 공학박사 출신으로 198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,

1988년 효성바스프 대표, 1998년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인 겸 회장, 1999년 한국바스프 대

표 등을 역임하며 탁월한 경영 수완을 보여왔다.

또 한국바스프 대표이사 재임 동안 4억달러 투자 유치를 비롯해 한화석유화학 주식

인수(1억달러), 2001년 SK에버텍의 SM 공장 인수(1억3000만달러) 등 수차례의 투자를

이루어냈고, 기존 공장의 신증설 투자도 확대하는 등 바스프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냈다.

류종열 회장은 향후 당분간 휴식을 취하겠지만 국내외 대기업 사외이사나 고문직을

맡아 자신의 경륜과 경영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.

한국바스프는 2002년 미국 포천지의 <글로벌 500>에서 세계 최대 화학회사로 선정된 바스프의 100% 자회

사로 1998년 12월 한화바스프, 동성화학 폴리올 사업부, 효성바스프, 대상 라이신 사업부가 합병해 출범한 국

내 대표적인 외국투자기업이다.

독일바스프는 한국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장기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 2001년 말까지

한국에 16억2000만달러(약 2조1000억원) 이상을 투자했고, 2003년 TDI 14만톤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등 2004

년까지 추가로 4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.

2001년 매출은 9860억원으로 약 45%는 중국, 동남아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, 울산 및 여수, 군산공장과

서울사무소에 1492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.

또 석유화학 폴리우레탄 생화학 화학 및 기능성제품 등 4개 부문이 주력사업분야로 울산석유화학단지

석유화학 부문은 ABS, EPS, PS, SM 등 연간 80만톤 규모의 각종 플래스틱 기초 원료를 생산한다.

여수석유화학단지에서는 각종 단열재, 신발바닥재, 합성피혁, 스판덱스 등 기초 소재에 쓰이는 MDI 및 아닐

린, PUR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.

한편, 4월2일 취임하는 김종광 사장은 한양공고,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으로 동양나이론 부장을 거쳐 효성

바스프 상무, 효성생활산업 전무, 효성바스프 사장, 한국바스프스티레닉스 사장 등을 역임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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